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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im of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terest in anti-aging,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the need for anti-aging services by their 20s. Survey 

was conducted among adults from their 20s in the Changwon City. 228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overall average score of the interest and effort of 

anti-aging were 2.97 point and 2.62 point (out of 5), respectively. And those were 

both higher in female than men (p<0.01∼p<0.001). The overall average score of need 

for anti-aging service was 3.50 point(total score is 5). In The demand for each area of  
 anti-aging service were ≥3.5 point in all 5 areas, and stress management (4.00 point) 

was the highest, while the beauty management (3.60 point) was the lowe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five areas by sex (p<0.01∼p<0.001). The overall 

score of the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was 2.44 point(total score is 

4),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ore (2.85 point) was the highest, while the 

health responsibility score (2.08 point) was the lowest. The interest in anti-aging and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to anti-aging 

services, and their explanation powers were 34.6% (p<0.001).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be used as data to establish strategies revitalizing various anti-aging service in 

the twe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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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여명은 2019년 83.3세로, 

여성(86.3세)이 남성(80.3세)보다 6.0세 가량 더 많

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기대여명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또

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20년 16.3%로 고령

사회에 있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그러나 유병기간

을 제외한 기대여명인 건강수명은 2018년 64.4세

(남자 64.0세, 여자 64.9세)로, 일생의 마지막 시기 

약 20년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통증과 불편감,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등으로 고통 받게 된다[3]. 

이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젊었을 때

부터 노년기의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

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항노화 개념은 1990년대 미국에서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인식으로 시작되었

다. 항노화는 노화를 치료의 대상인 질병으로 보

며, 생활의 질과 인간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4]. 따라서 항노화는 전 생애에 걸쳐 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 등 다차원적 측면에서 

좋은 건강상태로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

로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6]. 한편 최근 

항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화가 시작되

는 20대부터 노화를 관리하자는 얼리 안티에이징

(early anti-aging) 확산현상이 커지고 있다[7].

항노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건강증진노력이 필

요하다. 건강증진행위는 일상 생할양식의 구성요

소가 계속되는 활동으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

다[8]. 이는 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아실현, 건강책임, 운

동, 영양,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

강검진 등을 포함한다[9]. 

항노화산업은 건강한 삶과 관련된 제품을 생산

하는 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항노화

기전을 보이는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의 항노

화제품과 노화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건강관리, 

영양관리, 외모관리, 의료, 피트니스 등의 항노화

서비스로 구분된다. 국내 항노화산업은 빠른 성장

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화장품 등의 항노화제품

분야로 한정되어 있고, 항노화서비스는 미비한 실

정이다[10]. 

항노화와 건강증진 관련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항노화관심도에 따른 자외선차단제 소비성향[11], 

20대 남녀의 뷰티소비성향[7], 대학생의 자기생활

관리와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12], 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 관련요인[13] 정도이

며, 항노화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른 항노

화서비스의 필요성과 건강증진행위 수행도의 비교

[14]한 연구가 있으나 항노화 노력의 시작시기인 

20대를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15]

를 보이는 성별에 따른 항노화 서비스에 대한 관

심과 노력, 항노화서비스의 필요성,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로 항노화에 대한 관심,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필

요성과 요구,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를 비교하고, 항

노화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노력,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항노화서비스의 필요성

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

써, 항노화서비스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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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설문지는 연구목적에 맞게 작성하여 대학생 15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미비점을 수

정하여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9년 6월 3일∼

6월 30일까지 창원시 거주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시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목적, 설문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응답한 설문지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

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없거나 중요한 변수가 미 기

재된 11부를 제외한 228부를 분석하였다. 

2.2 조사도구 

2.2.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학력, 월평균 소

득, 직업을 조사하였다. 

2.2.2 항노화에 대한 관심도와 노력정도

항노화에 대한 관심과 노력 정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알아보았다(1: 매우 적다∼5: 매우 많다). 

그리고 항노화에 대한 노력 시작시기와 본인이 생

각하는 수명을 등간척도로 조사하였다. 

2.2.3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도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들어본 경험을 알아보았

고,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5점 Likert척도

로 조사하였다(1: 매우 필요하지 않다∼5: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항노화서비스를 통해 실제 나이

보다 더 젊어지고 싶은 연령을 알아보았다. 항노

화서비스 각 영역의 요구도는 영양관리, 운동관리, 

의료⋅교정⋅재활관리, 미용관리, 스트레스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5점 Likert척도(1: 매우 필요하지 

않다∼5: 매우 필요하다)로 조사하였다.

2.2.4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건강증진생활양식 수행도는 Walker[16]가 수정 보

완한 HPLPⅡ(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을 이용하였다[17]. 

건강책임(7문항)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받아

들이고 돌보며 건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며, 

운동(8문항)은 규칙적인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

다. 영양(9문항)은 식사양상 설정과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자아실현(8문항)은 목적의식을 갖고 개인의 

발전을 꾀하며, 자기인식과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다. 

대인관계(8문항)는 친밀감 및 친교와 관련된 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고, 스트레스관리(8문항)는 스트

레스 근원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이완

하는 행위를 말한다. 6개 하위영역 48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은 4점 척도(1: 전혀 안 한다∼4: 

항상 한다)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 

수행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지의 신뢰도 

계수는 0.951이었다. 

2.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자료 중 명목척도들

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등간척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성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하였고, 명목척도는 χ2-test로 

관련성 분석을 행하고, 등간척도는 독립표본 t-검

정을 사용하여 평균의 차를 비교하였다. 각 변수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방식으로 



12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4권 제1호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유의성은 p<.05 수준에서 표

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성별은 남성 110명(48.2%), 여성 118

명(51.8%)으로 비슷하게 분포하였고, 학력은 고등

학교졸업 이하 191명(83.8%)가 대부분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직업에서 학생의 비율이 83.9%로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직업적 특

성인 학생비율이 높았던 것이 월평균 소득에도 

영향을 미쳐서 200만원 미만이 86.8%로 대부분

이었다. 

3.2 항노화에 대한 관심도와 노력정도

Table 2의 항노화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5점 

만점에 2.97점을 보였는데. 20대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한 항노화 관심도 결과인 3.35점[7]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 항노

화 관심도가 더 높았는데(p<0.001), 여성이 남성

보다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보고

[15]도 있다. 항노화에 대한 노력은 전체평균이 

2.62점의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고, 항노화에 

대한 관심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항노화에 대한 노

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

러나 항노화에 대한 노력 시작 시기는 20대가 

49.6%로 높게 나타나 항노화에 대해 생각하는 것

에 비해 실천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항노화 실천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수명은 

90세 이상이 전체의 48.7%로, 20세의 기대수명인 

83.7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변수 항목
성별

χ2 value 전체
남성 여성

학력
고등학교졸업 이하 97(88.2)1) 94(79.7)

3.040
191(83.8)

(전문)대학교 졸업이상 13(11.8) 24(20.3)  37(16.2)

월평균소득

 <200만원 96(87.3) 102(86.4)

1.130

198(86.8)

200∼300만원  9(8.2) 13(11.1)  22(9.6)

300만원 이상  5(4.5)  3(2.5)  8(3.5)

직업

학생 98(89.2) 93(78.8)

9.063

191(83.9)

전문직  4(3.6)  7(5.9) 11(4.8)

사무직  3(2.7)  8(6.8) 11(4.8)

서비스직  0(0.0)  6(5.1)  6(2.6)

기타  5(4.5)  4(3.4)  9(3.9)

전체 110(48.2) 118(51.8) 228(100.0)
1) Number(%)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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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Table 3의 항노화서비스에 대해 들은 경험이 있

는 비율은 32.9%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남성에서 

경험이 낮았다(p<0.001).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필요

성의 전체평균은 5점 만점에 3.50점으로 비교적 높

았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았다(p<0.001). 이는 

남성에서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더 낮아서 

필요성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항노화서

비스를 통해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지고 싶은 연

령은 1∼5년 미만(29.8%)과 5∼10년 미만(29.4%)

이 높았고, 실제나이를 원하다는 비율이 26.8%로 

높았다. 그리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더 높았다(p<0.01). 이는 20대 여성

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강

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18]으로 보인다. 

3.4 항노화서비스의 각 영역별 요구도

Table 4는 항노화서비스의 각 영역별 요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5개 영역 모두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고, 스트레스 관

리(4.00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미용관리(3.60점)

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대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

는데, 특히 대학생들의 학업생활, 가치판단, 미래

에 대한 불안감, 학점, 새로운 대인관계 등의 스

트레스가 행동,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과식이나 소식, 불면증, 흡연과 음주증가, 약

물 남용 등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19] 적극적인 

스트레스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성별로 보면 5개 

영역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1∼

p<0.001), 남성보다 여성에서 요구도가 더 높았다. 

항노화 서비스와 항노화서비스 각 영역에 대한 요

변수 항목
성별

t or χ2 value 전체
남성 여성

항노화에 대한 관심 2.53±1.231) 3.38±1.03 -5.696*** 2.97±1.21

항노화에 대한 노력 2.38±1.16 2.84±1.01 -3.168** 2.62±1.11

항노화에 대한 
노력 시작시기

20대   45(40.9)2) 68(57.6)

15.607**

113(49.6)

30대  27(24.5) 33(28.0)  60(26.3)

40대  15(13.6) 11( 9.4)  26(11.4)

50대  11(10.1)  3( 2.5) 14( 6.1)

60대 이상  12(10.9)  3( 2.5) 15( 6.6)

본인이 생각하는 수명

60∼69세  12(10.9)  3( 2.5)

11.719*

15( 6.6)

70∼79세  16(14.5) 15(12.7) 31(13.6)

80∼89세  34(30.9) 37(31.4)  71(31.1)

90∼99세  20(18.2) 39(33.1) 59(25.9)

100세 이상  28(25.5) 24(20.3) 52(22.8)

전체 110(48.2) 118(51.8) 228(100.0)
1) Mean±SD, 1(매우 적다)∼5(매우 많다) 
2) Number(%)
*p<0.05, **p<0.01, ***p<0.001

Table 2. The interest and effort in anti-aging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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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 점수가 모두 높았던 만큼 다양한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항노화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3.5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2.44점으로 나타났다. 세

부영역별로 보면 대인관계가 2.85점으로 가장 높

았던 반면 건강책임 점수는 2.08점으로 가장 낮았

는데, 배혜영 등[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

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운동영역(p<0.01), 

영양영역(p<0.01), 대인관계영역(p<0.01)에서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운동영역과 영양영역에서

는 남성이, 대인관계영역은 여성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 

3.6 항노화에 대한 관심과 건강증진행위 

수행도가 항노화서비스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항노화서비스의 필요성에 미치는 요인들과 상대

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변수 항목
성별

χ2 or t value 전체
남성 여성

항노화서비스에 대해 
들은 경험

예 20(18.2)1) 55(46.6)
20.843***

 75(32.9)

아니오 90(81.8) 63(53.4) 153(67.1)

항노화서비스의 필요성 3.23±1.082) 3.76±0.83 -4.204*** 3.50±1.00

항노화서비스를 통해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지고 싶은 연령

실제나이 40(36.4) 21(17.8)

13.785**

61(26.8)

1∼5년 미만 32(29.1) 36(30.5)  68(29.8)

5∼10년 미만 22(20.0) 45(38.1)  67(29.4)

10년 이상 16(14.5) 16(13.6) 32(14.0)

전체 110(48.2) 118(51.8) 228(100.0)
1) Number(%)
2) Mean±SD, 1(매우 필요하지 않다)∼5(매우 필요하다)
**p<0.01, ***p<0.001

Table 3. Need for anti-aging services by sex

영역
성별

t value 전체
남성(N=110) 여성(N=118)

스트레스관리  3.66±1.151) 4.31±0.70 -5.125*** 4.00±1.00

운동관리 3.70±1.08 4.02±0.68 -2.672** 3.86±0.91

영양관리 3.51±1.14 4.13±0.67 -5.025*** 3.83±0.98

의료⋅교정⋅재활관리 3.55±1.07 3.88±0.78 -2.724** 3.72±0.94

미용관리 3.41±1.11 3.77±0.94 -2.666** 3.60±1.04
1) Mean±SD, 1(매우 필요하지 않다)∼5(매우 필요하다)
**p<0.01, ***p<0.001

Table 4. Demand for each area of anti-aging service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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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항노화에 대한 관

심과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항노화서비스의 필요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

형을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Tolerance)가 모두 

0.1이상이고, 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가 

1.192로, 모두 10이하로 산출되어 독립변수들 간

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R2값은 0.346(F=61.058, 

p<0.001)으로, 약 34.6%의 설명력을 보였다. 항노

화에 대한 관심(p<0.001)과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p<0.01)의 회귀계수(β)가 모두 양(+)으로, 항노화

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건강증진행위수행도가 높

을수록 항노화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관심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직접적

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20]도 있는 만큼 다양한 

항노화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결 론

본 연구는 창원지역 20대 성인 228명을 대상으

로 성별에 따라 항노화에 대한 인식과 항노화서비

스에 대한 요구 및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를 비교하

고, 항노화서비스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영역
성별

t value 전체
남성(N=110) 여성(N=118)

건강책임(7문항) 2.11±0.731) 2.05±0.60 0.715 2.08±0.67

운동(8문항) 2.52±0.72 2.19±0.66 3.489** 2.35±0.71

영양(9문항) 2.34±0.61 2.14±0.51 2.625** 2.24±0.57

자아실현(8문항) 2.67±0.82 2.72±0.57 -0.572 2.69±0.70

대인관계(8문항) 2.73±0.63 2.97±0.52 -3.180** 2.85±0.59

스트레스관리(8문항) 2.45±0.64 2.45±0.54 -0.058 2.45±0.59

전체(48문항) 2.47±0.60 2.42±0.46 0.654 2.44±0.53
1) Mean±SD, 1(전혀 안 한다)∼4(항상 한다)
**p<0.01

Table 5.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 by sex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1) β t Tolerance VIF
Durbin-
watson

R2 F value

항노화
서비스의 
필요성 

Constant 1.511 0.253  5.964***

1.931 0.346 61.058***
항노화에 대한 

관심
 0.419 0.048  0.508  8.668*** 0.839 1.192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0.306 0.109  0.164  2.800** 0.839 1.192

1) Standard error 
**p<0.01, ***p<0.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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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노화에 대한 관심도와 노력은 전체평균

이 5점 만점에 각각 2.97점과 2.62점으로 낮았고, 

여성에서 더 높았다(p<0.01∼p<0.001). 항노화에 

대한 노력 시작 시기는 20대가 49.6%로 높게 나

타났다.

둘째, 항노화서비스에 대해 들은 경험은 32.9%로 

낮게 나타났고, 특히 남성에서 경험이 낮았다

(p<0.001).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의 전체평균

은 5점 만점에 3.50점이었고, 여성에서 더 높았다

(p<0.001). 항노화서비스를 통해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지고 싶은 연령은 1∼5년 미만(29.8%), 5∼10

년 미만(29.4%), 실제나이를 원하다(26.8%)순이었다. 

셋째, 항노화서비스의 각 영역별 요구도는 5개 

영역 모두 3.5점 이상이었고, 스트레스 관리(4.00

점) 점수가 가장 높았고, 미용관리(3.60점)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성별로 보면 5개 영역 모두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1∼p<0.001), 남성보

다 여성에서 더 높았다. 

넷째, 건강증진행위 수행도 전체평균은 4점 만

점에 2.44점이었고, 대인관계 점수(2.85점)가 가장 

높았고, 건강책임 점수(2.08점)가 가장 낮았다. 성

별로는 운동영역(p<0.01)과 영양영역(p<0.01)에서

는 남성이, 대인관계영역(p<0.01)은 여성에서 점수

가 더 높았다. 

다섯째, 항노화에 대한 관심도(p<0.001)가 높고 

건강증진행위 수행도(p<0.01)가 높을수록 항노화

서비스를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2=0.346, 

p<0.001). 

이상의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제안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대상이 창원시 

20대 성인이고, 편의추출법으로 표본추출을 해서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있다. 그리나 본 연구를 

통하여 20대에서 항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

는데 특히 스트레스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남성은 운동관리, 여성은 영양관리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있는 만큼 20대 대상의 항노화서비스 프

로그램 개발 시 활용할 수 있겠다. 또한 항노화를 

위한 건강증진행위 수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볼 수 있도

록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 20대가 선호하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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